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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소속돼있는 UNI한국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밝힌 '참여정부'의 최소한의 양식에 대한 기대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의 선의로 조건 없이 현장에 자진 복귀했는데도 정부는 이러한 뜻을 무참히 깨뜨리고 군사정권보다 더 극악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철도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보다는 ▲구속수배 21명 ▲고소고발 1.045명 ▲직위해제 624명 ▲중징계 8,209명 ▲100억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획 등 초유의 노동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는 3만여 철도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UNI한국협의회는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강조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철도 산업의 공공서비스 보호를 위해 투쟁한 선의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부당성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NI한국협의회는 KT노동조합을 비롯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체신노조, 전국정보통신노조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민간서비스노조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언론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일 KT노동조합 주체로 KT자회사 노동조합 위원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KT자회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KT자회사의 공통적인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KT내의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KT자회사 노조협의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24일 KT본사에서 KT자회사 노조협의회 발족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 일 시 : 2003. 7. 24 14:00
■ 장 소 : KT본사(분당)
■ 참가노조 : KT노조/ KTF노조/ KT하이텔노조/ KTS노조/ KT파워텔노조/ KT링커스노조
■ 의 장 : 이 준(KT링커스노조 위원장)
■ 총 무 : 신세종(KT하이텔노조 위원장)






24일 KT자회사노조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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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한국협의회, 철도노조탄압 중단하라


철도노동자의 ‘공공성확보’투쟁은 정당한 투쟁, 정부가 대안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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